
2020년 포토폴리오 

작가 아원 



저는 한지라는 소재에 매력을 느껴 계속 작업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지

라는 소재는 자유자제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적당한 변수와 타협이 필요하

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새로운 발견인 동시에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저만의 기법을 만들었고 일반한지 보다 단단하며 자유롭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한지의 장점을 살리고 연구하여 우리나라 한

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法 
순지 오브제 
130x130 / 2018 



法이라는 작품은 무한한 확장(우주), 잎과 잎 사이의 연계(인연), 한지와 밀풀

의 만남(유연,소통,자유자제) 등으로 하나가 모두가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삶의 법칙, 우주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질서를 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삶을 대하는 작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편안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우주  순지 오브제 / 90x130 / 2016 



탄생 /순지 오브제 / 89.4x145.5 / 2016 



꽃잎의 반복적인 선의 패턴을 통해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해 본 작품들은 꽃이라는 틀을 벋자 무한해졌습니다. 중

심을 기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퍼지는 꽃잎은 무한한 확장이 가능합니

다. 나열하여도 관계없습니다. 크기와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꽃은 

꽃의 영역을 벋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따뜻하고 커다란 어머니의 품, 에너지

의 파장, 흐름, 우주, 만다라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설치작업 및 응용작업 



단청 
순지 오브제 
30x30 / 2016 



 
 

Padmapani 
장지에 채색 / 193.9x259.1 / 2018 

 
1 

채색작업  



인도여행 중 아잔타석굴에서 연꽃을 든 보살님의 벽화를 보고 그 순간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언어보다

도 진한 감동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천년 전 작품에서도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나도 이런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그런 생각이 들었

습니다.  그 여행은 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출가 후 10여년 만에 그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첫개인전 전시장면 



겨울아이   
장지에 채색 / 90.9x65.1 / 2016 



무제 / 장지에 채색 / 53.0x72.7 / 2016 



水蓮 
한지에 채색 / 72.7x53.0 / 2019 



발우  
72.7x53.0 / 아크릴 / 2016 



국화 / 장지 / 89.4x145.5 / 2015 



시작  
23x23 /한지에 채색 
2018 



목련 
한지구김에 먹/ 54x33.3 / 2017 



\ 

定見 / 장지에 채색 / 162.2x9 7/ 2015 



춤 145.5x97 / 장지에 채색 / 2016  



분홍연꽃 
수간채색 /100x100 
2017 



 깨달음 / 한지/ 30x90 / 2018 



민들레 홀씨되어 / 65.1x53 / 한지구김 채색 / 2019 



맑은 대화 / 한지에 채색 / 33.4x53 / 2015 



디자인 작업 



H: 010.3642.6696 
klkim0413@gmail.com 


